
 

 

 

 

 

 

 

 

 

 

 

 

 

 

 

 

 

 

 

 

 

 

 

 

 

 

 

 

 

 

 

 

 

 

 

후쿠시마 풍경 

3월 11일（화） 후쿠시마시 후쿠시마현 문화센터에서 현 주최의「동일본 대지 

진재해 추도부흥 기원식」이 열렸습니다. 추도부흥 기원식에서는 유족 등 많은  

관계자가 출석하여 지진 발생 시각인 2 시 46 분에 묵도를 올렸습니다. 

유족 대표의 추도의 말과 현내 고교생이 지은 추도시의 낭독, 현민의 재해 체험 

이  담긴 메세지 등이 세계를 향해 발신되었습니다. 출석자는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에의 애도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기원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로부터 3 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현은 원전사고 수속 

미해결 상태로 현재도 약 13 만 5,000 명이 현내외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재）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재해 직후부터 본 협회 광고지 「쟈이로」 지진재해 부흥판과 

「힘내자 후쿠시마」를 발표하고 후쿠시마현의 현황과 부흥을 향한 대처, 외국출신 현민의 목소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번역판은 본 협회 HP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그리는  추도부흥 기원식 

 

3.11 르완다 후쿠시마 챨리티 이벤트 

NPO법인 르완다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주최의 챨리티 이벤트가 3 월 

11 일（화）, 니혼마츠시 후쿠시마현 남녀공생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표인 

토와리・마릴루이즈씨와 르완다 출신 음악가 쟝볼・산푸투씨, 아롱・

니퉁가씨가「국경을 넘어서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저녁」을 제목으로 음악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한 니혼마츠시 스기타 

초등학교, 니혼마츠미나미 초등학교, 니혼마츠키타 초등학교 아동으로 결성된 

스페셜 합창단의「행복을 전하기 위해」를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추도부흥 기념식의 모습 

동일본 대지진 3주년 기념 모임 

필리핀 출신자들이 만든 「하와크 카마이 후쿠시마」 멤버가 지진으로부터 

3 년이 지난 것에 맞춰 현재까지 부득이하게 가설주택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3 월 9 일（일） 이이다테무라 주민 약 

90세대가 살고 있는 다테히가시 가설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모인 마을 주민들은 

일본 요리와는 맛이 다른 필리핀 스타일의 스프나 춘권 등을 먹으면서 「하와크 

카마이 후쿠시마」 멤버와 함께 눈가리개를 한 채로 웃는 얼굴 만들기나 슬리퍼 

던지기, 카라오케, 댄스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이와키시 관광 재흥을 염원   시오야사키 등대 

 이와키시의 시오야사키 등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2 월 22 일（토）, 약 3 년만에 일반공개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재개는 

이와카시 관광 재흥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대의 갑을 끼고 위치하는 우수이소 지구와 토요마 지구는 이와키시에서 츠나미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으로 현재도 해안 제방 재해 복원공사나 경지 정리가 

계속되고 있어 출입 금지인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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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공재）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우편번호: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쵸 2-1 

☎024-524-1315  FAX 024-521-8308  

E-mail 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 

 

 

○외국 출신자를 위한 생활상담창구 안내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외국 출신자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생활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00～17：00 
●한국어・타갈로그어・포루투칼어  목요일10：00～14：00 

※제 4,5 목요일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전화：024-524-1316 （상담전용）  

E-mail：ask@worldvillage.org（상담전용） 

 동일본 대지진재해 직후인 2011 년 봄 후쿠시마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해 같은 학부의 유학생은 7 명밖에 

없어서 처음엔 많은 걱정과 불안의 유학생활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몽골의 같은 고교 출신 선배가 있어서 항상 

가족과 같이 대해 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또한 지진재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는 

분들과 만나면서 후쿠시마에서의 유학생활은 자신의 인생에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사업에 참가해 몽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모국인 몽골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나아가 정확한 정보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 년간의 유학생활은 후쿠시마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의식하며 뜻 있게 지내고 

싶습니다. 

바토에루데네  람양진씨（후쿠시마시 주재 몽골출신 여성） 

동일본 대지진재해 이후 이와키시내에 살던 다수의 필리핀 출신자들 간의 작은 그룹을 하나로 묶어「이와키 

필리핀 커뮤니티」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약 50 명으로 매월 1 번 모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아이들에 

관한 것, 언어 문제 등 서로의 고민을 상담하는 일이 많아 서로간의 정보교환이나 공유도 가능합니다.최근에는 

이와키시의 공민관에서 초등학교 5,6 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강좌나 지식자들을 초청한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1 명 1 명의 힘은 작지만 서로가 모여 협력하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탄노 쥴리에씨（이와키시 주재 필리핀출신 여성） 

카와우치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난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코오리야마시로 

이전해 지진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던 남편의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단신부임으로 현재는 어린 아이들 3 명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풀타임으로 일을 재개하고 싶지만 생활 발란스가 잘 안 잡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오리야마시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아이 친구의 엄마들이나 많은 같은 고향 친구들과 사귀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지진재해 경험을 통해 서로를 도우는 것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도와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와시오 레이씨（코오리야마시 주재・지진재해 당시 카와우치 마을 주재 중국출신 여성） 

 
후쿠시마 거주자들의 목소리 

후쿠시마현내 각지 환경방사능 측정표（잠정치）（후쿠시마현 HP 발췌） 
 

일 시 후쿠시마시 고오리야마시 시라카와시 아이즈와카마쓰시 미나미아이즈마치 미나미소마시 이와키시 

（평상치） 0.04 0.04-0.06 0.04-0.05 0.04-0.05 0.02-0.04 0.05 0.05-0.06 

2014.3.20  9:00 0.28 0.15 0.11 0.07 0.04 0.13 0.08 

측정장치 가반형 MP 가반형 MP  가반형 MP 가반형 MP 가반형 MP 가반형 MP 가반형 MP 

후지시마제1원전에 

서의 방향과거리 

북서  

약63km  

서  

약58km  

서남서  

약81km  

서  

약98km  

서남서  

약115km  

북  

약24km  
남남서  

약 43km 

 

후쿠시마현 홈페이지에서는 현내 각지 환경방사능 측정치(잠정치)를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현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이외에도 타갈로그어, 포루투칼어, 한국어도 수시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http://www.worldvillage.org/ 

  단위：마이크로 시버트/시간 

※측정지점은 후쿠시마시는 현북보건복지사무소 남쪽 광장, 코오리야마시는 코오리야마 합동청사 동쪽 주차장, 그 외 

시정은 각 합동청사 주차장입니다. 

※평상치는 현내 2009 년도 방사선 레벨조사 결과입니다. 




